
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(21) 

“신나이가이멘”의 “이상한 얀” 

섬유의 혼방률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며, 원하는 대로 색채를 바꿀 수 

있다. 두세 가지 색의 실을 함께 꼬아서 만든 “이색연사(異色撚絲, grandrelle 

yarn)”처럼 만들 수도 있어 “신나이가이멘”은 이 실을 “이상한 얀(yarn)”이라

고 일컫고 있다. 

몇 가지 색의 섬유를 섞어서 합연한 실로서는 이색연사가 많이 알려져 있

으며, 이 실은 여러 색이 골고루 균일하게 섞여 있어 보이는데, 이 “이상한 

얀”은 제조 기술에 따라 여러 색이 섞여 있는 상태가 곳에 따라 한 가지 색

에 치우치게 할 수도 있으며, 경우에 따라서는 얼룩 실처럼 보이게 할 수도 

있다. 

물론 이런 실은 이제까지의 정방기(精紡機)로는 방적할 수 없어 소프트웨

어(software) 개발에 상당한 세월을 보냈고, 정방기를 개조하는 데도 2년 넘게 

걸렸다. 특히 섬유속(纖維束)을 길이로 늘려 가늘게 하는 부분에서 많은 실패

를 거듭한 끝에, 현재는 “이상한 얀”을 특수 정방기 2대로 생산하고 있다. 선

염(先染)이나 후염(後染) 모두 생산이 가능하지만, 후염일 때에는 계획대로 

“이상한 얀”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. 

“신나이가이멘”은 넵(nep)사, 슬럽(slub)사나 얼룩 실 등의 형상 변화사(形狀

變化絲) 시리즈를 “재미있는 얀”이라고 하고, 각종 섬유를 1~99%의 혼방률

(混紡率)로 변화시킨 혼상 변화사(混狀變化絲) 시리즈를 “취향 따른 얀”, 톱

(top) 이색 연사나 이색 넵(nep) 등의 색상 변화사 시리즈는 “아름다운 얀”이



라고 하여 세 가지 시리즈로 구분하여 원사를 개발하고 있다. 

이들 “이상한 얀”의 섬유 소재는 면, 아크릴, 폴리에스터 등이며 다품종 소

로트의 단납기 생산 체제로 이 실의 방적 번수는 10~40수의 중(中)ㆍ태(太)번

수를 뽑고 있으며, 용도는 아우터(outer) 등의 옷감으로 사용되고, 가격은 kg

당 2,500엔 내외로 호평을 받고 있다.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실이 개발되며, 

색다른 이름의 새 상품이 나올지가 기대된다. ♣ 


